
후지보의 여성용 이너 - “건강”과 “스포츠”를 표방 

 

후지보는 2003년 초가을에 개최한 “BVD 2004년 춘하절 레이디스 이너

(ladies inner) 전시회”에서 “건강”과 “스포츠”를 표방하면서 새로운 상품을 전

시하고, 2004년도에는 전년도보다도 20% 많은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. 

2003년 춘하절에는 “여름날씨가 서늘한 영향도 있어 일반 이너의 판매는 

좋지 않았으나 상품의 목적이 분명한 스포츠타입의 상품은 소비자들의 반응

이 좋아 판매도 호조를 보였다”고 하며, 전년도보다도 10% 증가한 판매실적

을 올렸다. 

2004년 춘하절 상품은 더욱 기능성 목적을 분명히 하고자 “엑서사이즈

(exercise, 운동)”, “워킹(walking, 걷기)”, “밖으로 보이는 이너”, “비타민(vitamin)

가공” 등과 같이 “건강”과 “스포츠”를 표방하여 판매할 것이다. 이외에도 “즐

겁게 살 빼기”를 테마로 한 슬리밍(slimming)의 “슬리미쉬(slimmish)”, 비타민

가공 “V-업”을 전시하였다. “V-업”은 이제 세 번째 시즌(season)을 맞게 되는

데, 리피트 오더(repeat order)도 많으며, 특히 전문점 등에서 판매가 호조를 

보이고 있다. 

스포츠 타입으로서는 면 리치(綿 rich : 면섬유가 많은) 상품이나 “테크노파

인(techno-fine)”을 사용한 흡한속건(吸汗速乾) 소재를 전시하였다. 2003년 추동

절에도 몸통길이를 짧게 한 성형(成型)이너의 상품이 잘 팔렸다. 이 이너는 

몸통이 하나로 되어 있어 솔기가 없고, 스트레치(stretch)성도 부위에 따라 다

르게 하여 입기도 편하고, 몸 놀리기도 좋게 되어 있다. “이너와 아우터(outer)

의 중간 정도가 되며, 밖으로 들어나 보이는 이너”도 전시하여 젊은 여성들



의 주목을 받았다. ♣ 

 


